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送 舊 迎 新

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고 정해년 새해를 맞았다.

2007년 새해에는 독자들 모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

성취되시고 가정마다 항상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해 본다.

우리 협회는 지난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느라 분주한

한해를 보냈고 성과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만만찮았다.

가장 표적인 게 있다면 어촌∙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

및 기초조사 용역사업 수주를 들 수 있을 것 같다. 올해 말

까지 계속될 이 사업은 사업비만 해도 19억 6천만원이라는

사상 최 규모이다. 그러나 그보다는 이런 국가적인 연구

조사용역사업을 우리 협회가 수주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

있다.

이는 앞으로 우리 어촌∙어항의 장래를 가

늠할 어촌의 소득증 와 어촌∙어항의

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기초

조사를 통해 어촌∙어항발전 기

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미래의

우리 어촌∙어항 새판짜기와

크게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.

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적으

로 중차 한 사업이 우리

협회에 맡겨진 것은 우리의

위상이 그만큼 크게 향상됐

음은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어

떤 사명감을 갖고 어떻게 열

심히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

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

사실이 보다 중요하다.

이와 함께 올해 6월말까지 완료해야

할 어촌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

추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함께 연계된 사업으로 우

리 어촌∙어항의 미래를 우리 협회가 양 어깨에 짊어지고

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. 

또한 정부위탁사업 가운데 하나인 어항시설물 안전점검

과 어항유지 준설업무의 완벽한 수행도 올해의 성과사업

가운데 하나라고 손꼽을 만하다.

그러나 지난해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은 어촌∙어항의 관

광진흥을 위해 우리 협회가 쏟은 노력이다. 도시인들에게

아름다운 어촌∙어항∙바다를 체험토록 하여 어촌을 다시

찾도록 유도함으로서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벌

인 행사엔 도시인 640명, 총인원 1,502명이 참가하는 커

다란 성과를 거두었다. 특히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

말고 연이어 계속해 달라는 참가 소감문이 가득 답지된 것은

한편으로 감동적이기까지 하다.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 우리

나라 해양어촌관광을 주도해 나갈 해양관광 포털‘바다여

행’의 운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 다.

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요개발사업 역시 어촌∙어항∙관

광과 맞물려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. ‘맛따라 찾아가는 아

름다운 어촌 100선’책자 2만부를 발간 배포하고‘수요일

엔 수산물을 먹읍시다’캠페인을 펼쳐 수산물에 한 일반

국민의 올바른 인식 제고와 소비 촉진을 도모한 것 등은 앞

으로 우리협회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실천에

옮기느냐에 따라 어업인의 소득이 달라질 수

있다는 하나의 전범을 보여주었다. 

지난해 협회의 당초 예산은 122억

원이었다. 그러나 지난 연말 결산

을 앞둔 지금 예산은 이보다 36

억7천만원이 늘어난 약 158

억7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

다.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규

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

이 아닐 수 없다.

바로 우리가 더욱 긴장하

고 더욱 분발해야 할 목이

아닐 수 없다. 

새해에는 지금까지 협회가

추진해왔던 일들을 총체적으로

재점검하고 어촌∙어항에 새로운

패러다임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추진해

나가야 겠다.

먼저 어촌∙어항∙어장의 연계개발을 위한 조

사∙연구 업무에 전념하여야겠고 다음은 어항 관리의 효율

성을 높여 어항 기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항 및 연안

수역의 환경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. 또 어촌∙어항

의 관광진흥 및 문화창달 사업도 본격적으로 펼치고 이러

한 사업들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립기반 확립도 주어

진 과제일 것이다.

우리의 노력으로 어업인∙어항인이 활기를 되찾고 어

촌∙어항이 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

이 어디 있겠는가.

2007년 열심히 해 나가자.


